
7.  고기를 먹으면서 환경을 지키는 법

동물을 먹는다는 것 
- 고기 섭취를 줄이고 산업화된 농업을 중단하고, 자유롭게 풀어 길러 

풀을  뜯고 자란 고기만을 먹는다면 우리는 지구를 대자연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을 것이다. 많은 과학자와 환경주의자는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다 .-- 그런데 정말 그럴까?

채식주의와 리바운드 효과
- 식품이나 토지 사용 같은 분야가 아니라 너지‘ 분야에서 탄소 배출 절

감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기, 수송, 요라, 난방 같은 에너지 분야가 세
계 화석 연료 소비의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 소비자들이 채식을 하면서 아낀 돈을 소비재에 쓸 경우 그에 따른 소
비가 늘어나게 되므로 순 에너지 사용량 감소는 0.07%, 순 탄소 배출
량 감소는 2%에 지나지 않는다.

방목형 축산 대 공장식 축산
-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소고기 대신 닭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늘어

남에 따라서 목초지등 토지 사용이 줄고 있다. 소를 키워 1그램의 단
백질을 얻으려면 같은 방식으로 돼지를 키울 때보다 2배의 먹이가 필
요하고, 닭을 키울 때와 비교하면 8배가 더 든다.

- 공장식 축산 대신 방목형 축산을 택할 경우 소고기 1kg당 14배에서 
19배의 땅이 더 필요해진다. 효율성이 극대화된 선진국의 공장식 축산
은 가난한 나라의 소농보다 적은 양의 물을 사용한다. 방목형 축산은 
공장식 축산에 비해 소고기 1kg당 300~400%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한
다.

고지방 식단의 진실
- 체중이 오르고 혈압이 높아지는 것과 같은 비정상적인 대사 질환은 식

단에 포함된 지방이 아니라 탄수화물이다. 대사 질환 증후군은 곧장 



비만과 당뇨로 이어진다.

동물의 죽음에 생명을 빚진 우리

무엇이 동물에게 가장 인도적인가

교조적 채식주의자들이 저지르는 오류

’프렌치 패러독스‘가 알려 주는 과학

가축 혁명과 야생 동물 고기 집착에서 벗어나기

선악을 넘어 공감으로


